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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데반의 순교”    본문 : 사도행전 7:54-60

한 주간의 삶 나누기

찬 송 /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기 도 / 맡은 이

오늘의 말씀 /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도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
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행 7:59-60)

  

q 말씀 나누기

  3주에 걸친 스데반의 설교가 끝을 맺었습니다. 스데반은 아브라함, 요셉, 모세를 지나 구약

의 역사를 요약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언한 뒤, 결론으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죽였다’는 뼈아픈 죄의 지적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준엄한 말씀 앞에 선 

인간들의 상반된 반응과, 육신의 죽음 앞에서도 영광스러운 승리를 거둔 스데반의 순교 장면

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과연 어떤 태도로 반응하고 있습니까? 말씀은 모두에게 

똑같이 들려지지만 그 반응은 180도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안이 열

리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신실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q 말씀의 반응과 영광스러운 순교

 1. 내 입맛에 맞지 않아도 말씀에 '아멘'해야 합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무리의 반응은 참담했습니다. 그들은 마음에 찔림을 받았음에도(54절) 

가슴을 치며 회개했던 베드로의 청중들(행 2:37)과 달리, 오히려 스데반을 향해 이를 갈며 돌

을 던졌습니다. 자기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책망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거부한 것입니다. 하

나님은 우리에게 위로와 축복뿐만 아니라 때로는 책망과 심판, 공의와 헌신 등 다양한 말씀

을 주십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골라서 듣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필요한 

말씀, 하나님이 하고 싶으신 말씀이 선포될 때 나의 몸을 도려내는 아픔이 있을지라도 '아멘'

으로 감사히 받아야 합니다. 비록 아플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나를 살리는 보약이자 

축복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2. 절박한 위기 속에서 사방이 막힐 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분노한 군중들에게 둘러싸여 죽음의 위기에 직면했을 때, 스데반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

을 보지 않았고 절박한 환경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령 충만하여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

러 주목했습니다(55절). 사방이 가로막힌 순간에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곳은 오직 

하나님뿐이며, 그곳에만 문제 해결의 열쇠가 있습니다. 스데반이 하늘을 바라보자 영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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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려 하늘이 열리고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56절). 영적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주님은 고난당하는 스데반을 격려하시고 지켜보시기 위해 서 

계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때문에 흘리는 눈물과 땀, 핍박과 수고를 주님은 불꽃같은 눈으로 

다 보고 계시며 계산하고 계십니다. 환경 대신 주님을 바라보며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3. 마지막 순간까지 용서하며 복음의 밀알로 썩어져야 합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는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는 

먼저 자신의 영혼을 주님께 온전히 맡겼고, 마지막 숨이 넘어가는 순간에도 크게 소리 질러 

자신을 죽이는 원수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59-60절).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자

의 참된 모습입니다. 인간적인 시선으로 보면 성령 충만했던 스데반이 젊은 나이에 비참하게 

죽은 것은 실패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도 성공자였듯, 하나님

의 계획 안에 있는 자는 어떤 형편이든 성공자입니다. 스데반의 순교는 결코 헛되지 않았습

니다. 그가 한 알의 밀알로 썩어짐으로써 예루살렘을 넘어 열방으로 복음이 폭발적으로 확장

되는 위대한 기지가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편안함만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기

꺼이 희생하며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q 나눔을 위한 질문

1. 설교나 성경 말씀을 들을 때, 내 생각이나 입맛에 맞지 않아 마음이 닫히거나 시험에 들

었던 경험이 있나요? 그때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2. 지금 나의 삶에서 동서남북 사방이 막힌 것처럼 답답하고 절박한 "나의 위기"는 무엇입니

까? 스데반처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 영안이 어떻게 열리기를 소망하나요?

3. 주님과 복음을 위해, 혹은 소그룹(속회)원과 교회를 위해 내가 기꺼이 피 흘리고 희생해야 

할 ‘한 알의 밀알’과 같은 영역은 무엇인지 솔직하게 나누어 봅시다.

중보기도 : 우리 공동체가 어떤 말씀이 선포되든 아멘으로 순종하며, 위기 앞에서도 영안을 

열어 주님만 바라보고, 영원한 영광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는 스데반과 같은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 담임목사님과 교회, 선교사님과 선교지, 속회원들의 절박한 문제와 기도 제목, 

전도 대상자를 위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헌금찬송 :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마침기도 : 주님의 기도 (서로를 뜨겁게 축복하고 삶의 자리에서 이기는 자로 나아갑니다)


